
스마트그리드, 부산 사업 “청신호”
LS산전 15억원 중심 42억 유치에 성공 … 10월 확산산업도 기대

부산시가 <2013년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사업>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으로 국비 42억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R&D전략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지원 사업에

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42억원을 유치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

환하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사업>을 전개해 에너지 저장장치를 보급하고 수

요관리와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전국에서 15개 컨소시엄(Consortium)이 입찰에 참가했고, 부산에서는 LS산전․동래시장 컨소시엄이 3억원,

LG산전․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 컨소시엄이 12억원, LG CNS․신라대 컨소시엄이 1억1000만원 사업을 제안해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가 유치한 에너지저장장치는 2013년 12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고, 에너지 절감효과는 동래시장

이 연간 600만원,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가 4000만원, 신라대가 1억1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실증 및 시범단계에서 벗어나 상업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먼저 구축해 효과의 시각화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인프라를 보급해

기능별 종합시스템의 상용화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8월 사업공고 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 제안신청서를 접수해 10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부산시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3000억원의 제안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면 기

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5년-2017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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